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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 학기 2017학년도 1학기 연락처

파견 국가 독일  파견 대학 하일브론

교환학생 보고서

▪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

-신입생 때 같은 학과 선배가 헝가리로 교환학생을 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페이스북에 교환학생 일상

을 자주 포스팅 했는데, 선배의 사진과 글을 보면서 교환학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

▪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(상대교 서류준비, 비자발급 절차, 항공권 구입, 수강신청 및 기숙사 

신청 내용 포함)

-하일브론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교환학생 파견을 위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. 먼저 우리학교 국제교

류원의 안내에 따라 cv를 작성 후 국제교류원에 제출하면 상대교에서 허가 후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와 

비밀번호를 발급해 줍니다. 그 후론 절차에 나와있는대로 따라하면 됩니다. 특별하게 필요한 서류는 없

었고, 여권정도 미리 발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. 독일의 경우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

일단은 비자없이 들어와서 하일브론의 버디와 함께 시청에서 발급 받습니다. 발급비용은 60유로 정도입

니다. 한국 학생들은 보통 아시아나(인천-프랑크푸르트)로 많이 예매합니다. 가격과 비행시간을 따졌을 

때 합리적이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하일브론에서 제일 가깝습니다. 수강신청은 한국에서 미리 생각해

놓겠지만 결국 학교와서 다 같이 짜게 됩니다. ASE(자동차공학, 일렉트로닉 등)과로 배정된 경우, 학과의 

교수님들이 교환학생을 불러다 놓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기숙사 신

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시기가 넉넉하니 걱정 안해도 되고 떨어지면 버디가 방을 구

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3월 초에는 기숙사를 못 들어간게 속상했지만 살다보니 플랫의 장점이 더 많았

습니다. 기숙사는 침구류, 온갖 주방기구를 각자 마련해야하지만 플랫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것들이 모

두 갖추어져 있습니다. 

▪파견대학 소개(크기, 지리적 위치, 기후, 주변 환경 내용 포함)

-공업이 발달된 중소도시라고 보면 됩니다. 프랑크푸루트는 한 시간 반, 하이델베르크 한 시간 정도 걸

리고, 시외버스와 기차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여행다니기 좋습니다. 날씨는 한국과 매우 똑같다고 

보면 됩니다. 여름의 경우 온도는 비슷하지만 습도가 낮아 많이 덥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

▪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(수강과목 포함)

-우선 저는 교양 5개, 전공 3개를 수강했습니다. 많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, 수업이 2주에 한 번(아침 

8시부터 저녁 5시), 한 학기에 딱 한 번, 이런 식의 수업도 있어서 이 정도 들어도 여행다닐 시간이 많

았습니다. 교양과목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추천해 주는 수업 위주로 들었고, 전공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

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과목 위주로 들었습니다.(미리 학과 교수님과 상담.)

-교양

1. Principles International Management

3월 초 1주일 수업을 진행하고 끝나는 과목입니다. 일주일 내내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 마



지막 날에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. 생각보다 힘들었는데 3월 한 달에 한 과목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으

로 들었습니다.

2. Business Ethics(우리학교의 전문교양-직업윤리 로 학점인정 가능)

매 주 수업이 있고(휴강은 꽤 자주 했습니다.)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을 지목하여 질문을 자주 시

키십니다.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마지막에 수업에 팀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. 시험

은 따로 없고 개인 레포트가 있습니다. 출석체크 안 함.

3. English for Business Studeis 1

매주 수업을 하고 아주 간단한 프레젠테이션(5분 정도)과 시험이 있습니다. 매주 출석을 체크 합니다. 학

점은 보통 잘 주시는 거 같습니다.

4. 독일어

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교환학생 단체로 독일어 시험을 칩니다.(독일어 과목 수강하지 않을 사람은 빠져도 

됨.) 나중에 나뉜 반으로 자동 배정 됩니다. 

5. 독일어 e-러닝

독일어 과목을 수강하면 선택적으로 e-러닝 과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시험 신청기간에 학교 홈페이지

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시험은 총 4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는데 시간에 제한이 없

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. 학점이 모자라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.

-전공(컴퓨터 공학과)

1. human machine interface

금요일 8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. 4월부터 시작했고, 격주 또는 3주마다 한 번 씩 있어 총 수

업 횟수가 5-6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시험과 프로젝트,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. 가장 시간을 많

이 쓴 과목인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. 교환학생은 시험지가 다른데 수업 때 주의 준 부분과 교수님이 

올려준 자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. 2명이 팀을 이뤄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과목입니다.

2. micro controller

위 과목과 같은 교수님이셨는데 매 주 수업을 진행하시고 휴강이 있으면 보강합니다. 마지막에 프로젝

트가 있는데 교환학생의 경우 조교수님이 잘 도와주셔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들을 땐 교환학생

이 총 5명이어서 2명, 3명씩 팀을 이뤘습니다. 시험도 위 과목처럼 자료 잘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.

3. image processing

교환학생이 총 2명이어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, 따로 교수실에서 수업을 해주셨습니다. 시험은 

따로 없고 내주신 과제만 기한내에 하고, 마감일에 교수님에게 코드 설명하시면 교수님이 코드를 상세

히 질문하시고 영상을 어떤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디부분을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같은 질문도 하십니

다. opencv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 과목.

▪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(기숙사비, 생활비 내용 포함)

-기숙사는 종류가 총 3개입니다. 각각 190~300유로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플랫은 300-400까지 다

양합니다. 더 싼 곳도 있는 거 같긴한데 잘 못봤습니다. 보증금은 보통 두달 치 월세 비용입니다. 기숙사

의 경우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도 좁고 부엌도 좁고 다 좁습니다. 식기류와 침구류등 책상, 옷장, 침대

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다 사야합니디.

-플랫은 대부분 다 갖추어져 있어 몸과 자기 소지품만 들어가면 됩니다. 가격과 위치에 따라 집 형태가 

천차만별인데 잘 보시고 부엌이 적당히 큰 곳을 고르는게 좋습니다.(플랫: 한 층에 부엌하나, 화장실 하

나가 있고 방이 2-4개 있어 부엌과 화장실을 공유함). 플랫은 집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

런저런 이유로 보증금 다 까입니다. 처음 집을 구해주는 버디가 무조건 6개월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몇

몇 학생들은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5개월 계약을 했습니다. 계약서 작성 전 5개월만 하고 싶다고 

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(메일로) 전 기회가 되어 금오공대 학생과 같은 플랫을 썼는데(3인플랫. 한국인2, 



독일인1), 나중에 한국인과 같이 산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. 몸 아플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의지

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. (덕분에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음).

-생활비는 여행을 다니지 않으면 무척 아낄 수 있습니다. 마트에서 장보기 물가가 한국의 반 정도에서 3

분의 1정도이기 때문에 외식을 자주하지 않으면 돈이 크게 나갈 일은 없습니다. 생필품, 화장품도 무척 

쌉니다. 독일에 도착하기 전 슈파카세(독일은행)계좌를 만듭니다.(메일로 연락이 오니 잘 확인해야 합니

다.) 이 계좌는 block이 걸려 있어 제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독일에 온 후 720유로 씩 여섯달치인 4320

유로를 이 계좌에 넣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하나 더 만듭니다. 그럼 매 달 1일 슈파카세 은행에

서 720유로 씩 새로 만든 계좌에 넣어줍니다. 체크카드와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송금할 수도 있

고 가게에서 쓸 수 도 있고 돈을 뽑아 쓸 수도 있습니다. 

▪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/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

-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등이 몇 개 있기 때문에 하일브론에서 보내는 메일은 잘 확인해 보는게 좋습

니다. 따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. 제가 다녀온 학기엔 각 나라에서 온 모든 교환학생들이 

왓츠앱(유럽의 카카오톡 같은 메세지 어플) 그룹챗을 만들어 정보도 교환하고 파티도 같이 가고 그랬습

니다. 총 인원이 100명정도 되었습니다.▪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

-동아리 활동은 따로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학교에서 무료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

니다. 멘자의 점심은 맛이 별로고 쿠키류가 맛있습니다.

▪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

-화장실은 건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 샤워할 때 샤워커튼을 꼭 욕조 안으로 넣고 유리문인 경우 끝까지 

잘 닫고 샤워해야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. 

-화장품과 옷 등 거의 모든 생필품이 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굳이 안들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.(특히 옷) 

한인마트는 없지만 아시안마트가 몇 군데 있어 고추장, 된장, 라면 등 간단한 식재료는 구할 수 있습니

다. ‘한독온라인’이라는 사이트에서도 많이 주문 합니다. 

-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씨메스터 티켓을 발급해 줍니다. 이 티켓으로 학 학기 모든 트램과 버스를 탈 수 

있습니다. 분실 시 재발급 안됩니다.

-시간 많다싶겠지만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 하루 계획 잘 세우고 여행 잘 다니고, 집 주변 레스

토랑이나 펍, 공원 등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

▪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, 배운 점 

-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한 학기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학기 잘 다녔습니다. 좋은 외

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중간중간 여행도 잘 다녔습니다. 영어를 배우려고 오는게 아니라 사용하려

고 온다는 데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. ‘가면 영어 늘겠지’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더 하고 올 걸 

후회한 적도 있습니다. 보통 교환학생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, 유럽의 교환학생(에라스무스)들

은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. 외국인과 어울리며 얘기하고 같이 파티를 즐기려면 영어로 소통이 자연스럽

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안돼서 힘들었지만, 주눅들지 않고 계속 대화

하려고 노력한 결과 몇몇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론 대화를 통해 영어가 늘었지

만, 다음에 오는 교환학생들에겐 미리 영어회화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일러두고 싶습니다. 정말 좋은 경험

이었습니다. 



▪기타(사진, 건의사항, 등)


